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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에 나서는 광주·전남지역구

후보들의 1인당평균재산이 11억3천만

원으로집계됐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 18개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

친72명이신고한재산규모는총814억6

천555만8천원으로 1인당 평균 11억3천1

46만6천원이다.

후보들의 재산을 광주·전남별로 나

눠보면광주가평균13억2천549만원,전

남은 평균 9억3천744만2천원으로 광주

가전남보다많았다.

광주·전남후보자72명가운데광주서구

을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양부남후보

가83억8천500만6천원으로가장많은재

산을 신고했다. 새로운미래 정형호 후

보(83억2천11만4천원·광산갑), 민주당 안

도걸 후보(43억8천135만4천원·동남을)

순이었다.

전남 1위는 32억4천537만6천원을 신

고한 민주당 주철현 후보(여수갑)였으

며 광주·전남 전체로는 5위였다. 광주·

전남 4위는 광산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정현후보로38억2천252만2천원이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후보도있었다.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민주당 정준

호 후보는 4억7천929만4천원의 재산

을신고해신고액기준으로는광주·전

남전체후보자가운데가장재산이적

었다.

또목포에서출마한소나무당최대집

후보 2억7천340만9천원, 담양·함평·영

광·장성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유성 후

보 4천108만4천원, 순천을에출마한진

보당유현주후보도 1천410만원의재산

을각각신고했다.

한편,전국적으로지역구후보등록을

마친699명이신고한재산규모는총1조9

천411억5천462만3천원, 1인당 평균 27억7

천704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21대

총선지역구출마자의1인당평균재산은

15억2천147만5천원이었다.

이번총선에서 50억원이상을신고한

후보는 62명(8.9%)이었고, 10억-50억원

310명(44.3%), 5억-10억원 126명(18%), 1

억-5억원 130명(18.6%), 1억원 미만 71명

(10.2%)으로집계됐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경

기 부천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1천446억6천748만7천원)다. 당 재

정위원회수석부위원장인김후보는19

94년 창업한 조명업체를 2020년 코스닥

에상장시킨고졸창업가출신이다.

김후보에이은재산규모2-4위도 모

두 국민의힘 후보다. 경기 분당성남갑

안철수 후보(1천401억3천548만5천원),

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박덕흠후보

(562억7천883만원),서울성북을이상규

후보(459억178만7천원)순이다.

전체 5위이자더불어민주당 1위자산

가는 서울 강남갑 김태형 후보(403억2

천722만2천원)다. 과거 한국해양대 교

수로 일한 김 후보는 현재는 당 교육연

수원부원장을맡고있다.

후보를 5명 이상 낸 정당을 기준으로

1인당평균재산이가장많은당은국민

의힘(49억24만1천원)으로 조사됐다. 더

불어민주당(18억9천597만6천원), 새로

운미래(16억789만4천원), 개혁신당(13

억7천260만7천원), 자유통일당(5억885

만원), 녹색정의당(3억848만9천원), 진

보당(2억4천910만1천원)이 뒤를 이었

다. /김진수기자

광주·전남1인당평균재산11억3천만원
●총선후보자재산분석

1위양부남83억…정형호83억·안도걸43억

정준호 -4억7천만원 재산 신고액 가장 적어

●광주·전남상븡하위5명재산신고액

순위 성명 신고액 정당 지역구

1 양부남 83억8천500만6천원 민주 서구을

2 정형호 83억2천11만4천원 새미래 광산갑

3 안도걸 43억8천135만4천원 민주 동남을

4 김정현 38억2천252만2천원 국힘 광산갑

5 주철현 32억4천537만6천원 민주 여수갑

68 김원갑 423만3천원 개혁신당 북구을

69 유현주 -1천410만원 진보 순천·광양·곡성·구례을

70 김유성 -4천108만4천원 국힘 담양·함평·영광·장성

71 최대집 -2억7천340만9천원 소나무 목포

72 정준호 -4억7천929만4천원 민주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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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후보자의30%,전남후보자의4

4%가전과기록을갖고있는것으로나

타났다. 또한 광주에서는 남성 출마자

30명중 7명이,전남에선 33명중 4명이

병역미필자로집계됐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 결과,

광주 후보자 36명 중 30％인 11명이 전

과가있었다.

진보당 강승철·정희성·전주연·윤민호

(북구을) 후보, 국민의힘 김윤(서구을),

소나무당송영길(서구갑)후보는집회나

시위관련한전과이력을갖고있었다.

개혁신당김원갑후보(북구을)는사

기 전과가 2건이었고 부동산중개업위

반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도 있었다.

진보당김주업(북구갑)후보는지방공

무원법위반, 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기록이있었다.

국민의힘강현구(동남갑)후보와무

소속장경수(북구갑)후보는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처분

이력이 있고, 개혁신당 최현수(서구

을)후보는권리행사방해및경범죄처

벌법위반으로벌금형을받았다.

전남 10개 선거구 후보 36명 중 16명

(44%)이전과가있었다.

재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정

훈(나주·화순)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

해·배임,음주운전과상해등5건으로전

남후보중가장많은전과를신고했다.

이어국민의힘곽봉근(해남·완도·진

도) 후보가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진

보당최국진(목포)후보가감염병예방

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각각 4

건의전과가있었다.

4선의원을지낸민주당박지원(해남·

완도·진도) 후보는 남북교류협력에관

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으로,3선의국민

의힘이정현(순천·광양·곡성·구례을)후

보는 방송법위반, 2선의 무소속 이윤석

(목포)후보는뇌물전과가있다.

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

례갑) 후보는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

지법위반전과기록이있었다.

녹색정의당박명기(목포)후보와국

민의힘김희택(여수을)후보는음주운

전전과를신고했다.

국민의힘 김형주(고흥·보성·장흥·

강진) 후보는 방화, 민주당 조계원(여

수을) 후보는 상법 위반, 국민의힘 윤

선웅(목포) 후보는 보조금의예산및관

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처벌받았다.

병역 미필의 경우 민주당 정진욱 후

보(동남갑)는 입영 후 외측 반월상 연

골판 절제술로 귀가 조처됐다. 진보당

정희성 후보(광산갑)는 수핵탈출증,

녹색정의당김용재후보(광산을)는근

시, 무소속 장경수 후보(북구갑)는 폐

결핵으로군대에가지않았다.

서구갑의소나무당송영길후보,서

구을 국민의힘 김윤 후보, 북구갑 개

혁신당 김원갑 후보는 수형으로 소집

면제됐다.

여수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희택

후보, 나주·화순 민주당 신정훈·진보

당 안주용 후보는 수형, 영암·무안·신

안 국민의힘 황두남 후보는 장기 대기

로소집면제됐다. /박선강기자

광주30%·전남44% ‘전과’…음주운전·사기·방화도
광주7명·전남4명 ‘병역미필’

4·10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역

대 가장 긴 51.7㎝에달하는 비례

대표선거투표용지를받게됐다.

51.7㎝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에각각기표하는정당명부식

‘1인2표제’가도입된2004년17대총

선이래역대가장긴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22일 총 38

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등

록했다고밝혔다.

비례대표후보등록을신청한

정당38개가모두선관위심사를

통과했다.

38개 정당이 표기돼 투표용지

가 51.7㎝가 되면서 21대 총선에

이어또다시100%수개표가이뤄

지게됐다.선관위가보유한투표

지분류기는최대34개정당이표기된46

.9㎝길이의투표용지까지처리할수있

다.

21대 총선 때는 35개 정당이 비례대

표 선거에 참여해 투표용지가 48.1㎝였

다. 당시 분류기는 24개 정당의 34.9㎝

투표용지만처리할수있어서 ‘완전수

개표’가이뤄졌다.

선관위는 지난해 말 34개 정당이 표

기된 투표용지까지 처리가 가능한 신

형 투표지 분류기를 도입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무용지물’이됐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늘었지만,이들이모두국회입성에성

공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은 비

례투표에서득표 3%를하거나지역구

선거에서5석이상을차지한정당에비

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21대 총선 때

는 30개 정당이 득표율 3%에미치지못

해의석을얻지못했다. /연합뉴스

비례투표용지역대최장 븮51.7㎝븯

정당38개등록분류기무용지물…완전수개표

유세차량제작 제22대총선공식선거운동개시를사흘앞둔24일광주광산구한차량광고업체에서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후보들의유세

차량을제작하고있다.공식선거운동기간은오는28일부터총선전날인4월9일까지다. /김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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